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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축구스타 네이마르, 산투스와 올해 말까지 재계약

등록 2025.06.25 10:03:26

[서울=뉴시스] 브라질 산투스FC의 네이마르. (사진=산투스FC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브라질 축구스타 네이마르(33)가 유럽 복귀설을 뒤로하고 산투스와 올해 말까지 계약을 연장했

다.

산투스는 25일(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마르와 2025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네이마르가 유럽 복귀 대신 산투스에 남기로 결

정했다"며 "그는 내년 1월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이마르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힐랄을 떠나 친정팀 산투스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알힐랄에서 입은 무릎 부상 여파로 실전 감각이 떨어져 지난 4개월 동안 12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지난 4월엔 허벅지 부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경기 도중 교체되기도 했다.

이 기간 네이마르는 3골 3도움을 올리는 데 그쳤다.



[산투스=AP/뉴시스] 브라질 프로축구 세리A 산투스의 네이마르. 2025. 2. 5.

논란도 있었다. 지난 2일 브라질 정규리그 11라운드 보타포구와 경기에선 핸드볼 파울로 퇴장을 당했다.

이후 튀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가 네이마르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네이마르는 내년 북중미월드컵 출전을 위해

산투스에 남기로 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익숙한 산투스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네이마르는 최근 브라질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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